
작은 종이 위에 차별 없이 담긴 바람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장(腹藏)은 의례를 통

해 조형물인 불상 안에 부처를 모시는 일이다. 의

례의 결과 불상 안에 모셔진 여러 물목들도 복장

이라고 부른다. 복장을 지닌 고려시대의 불상은 

현재 20여 건에 달하며, 불상의 복장 조사가 지속

됨에 따라 향후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장에서 발견되는 기록유산은 전적과 사경

(寫經), 다라니(陀羅尼), 발원문(發願文) 혹은 조

성기(造成記)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불사에 대

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역시 발원

문이다. 복장에서 발견되는 발원문에는 통상 발

원의 목적, 불보살의 존명, 불상이 조성된 사찰이

나 봉안될 장소, 제작 시기, 그리고 불상 조성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 같은 발원문

은 제작 당시에 작성된 것과 불상을 중수하거나 

개금할 때 남긴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신앙과 염원을 반영한 삼존불의 도상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

상’은 복장물을 지닌 고려 후기의 불상 중 하나이

다. 은제 난간, 청동합과 은제합 등의 유물이 함

께 전한다.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관음보살과 지

장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의 구성이다. 원래는 

난간이 있는 불단 위에 삼존상을 모셔두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세 구의 불상은 상, 대좌, 광배를 각각 따로 만

들어서 끼우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대좌와 광

배를 서로 결합하면 전체 높이가 약 30cm 정도

에 달한다. 불상, 대좌, 난간은 당시로서는 값비

싼 재료인 은제합금으로 제작되었고, 광배는 순

동으로 만들어졌다. 광배에는 넝쿨무늬를 투각

해 장엄했다.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의 머리카

락에도 석청(石淸)이란 고가의 안료를 칠한 점에

서 불상에 들인 공력을 엿볼 수 있다. 은제 불상

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에 걸쳐 일시적으

로 유행했다. 은은 특히 크기가 작은 불상을 만들 

때 애호된 재료였다. 이 삼존불은 현존하는 은제 

불상 중에서는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둥근 얼굴형과 단정한 법

의의 표현은 고려시대에 발전했던 전통적인 불

상형을 따른다. 두 협시보살은 본존불과 마찬가

지로 양쪽 어깨를 가리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가부좌를 튼 모습이다. 아미타여래의 머리에 중

간계주가 없어지고, 좌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의 

보관이 망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에 가깝다. 이 

삼존상에서는 우협시보살로 두건을 쓴 지장보살

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여래의 협시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든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전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 같은 삼존의 구성

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한 것은 아니다. 중국 사

천성에 소재한 석굴사원에서는 당대(唐, 618-907)

부터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한 쌍으로 등장하거

나, 아미타여래를 비롯해 약사여래, 석가여래, 미

륵여래를 두 보살이 보좌하는 삼존상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된다. 동아시아 불교문화권

에서 이른 시기부터 자비의 보살로서 절대적인 인

기를 누렸던 관음보살과 달리, 대세지보살은 독자

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불교

미술 상에서도 독존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

물다. 이를 고려할 때, 아미타, 관음, 지장으로 구성

된 삼존의 도상은 중국에서 당대 이래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치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고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

로 추정된다. 물론 673년에 조성된 ‘계유

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후

반에 경전에 규정된 아미타여래, 관음

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 도상이 확립되

어 있었다. 또, 1333년에 조성된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

상’이나 고려 후기의 여러 아미타

삼존도가 보여주듯이, 경전에 입각

한 아미타삼존 역시 지속적으로 조

▶한줄 요약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랐던 마음은 불

사를 이끌었던 스님들이나 재가 여성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00여 

명의 발원자들은 승속을 넘어, 성별의 다름을 넘어,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극락에 함께 왕생하기를 꿈꾸며 힘을 모았을 것이다.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10 모든 차별 넘어 부처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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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관음보살좌상’의 복장 발원문, 고려 
1383년, 종이에 먹, 리움미술관 소장.
�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성되었다. 그러나 리움 소장 ‘은제아미타여래좌

상’이나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에 조성된 

여러 불화와 불상은 이 시기 지장보살이 대세지

보살을 대체하는 형식의 아미타삼존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음을 알려준다. 이는 내세에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미

술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383년, 같은 원(願)을 세운 사람들 

리움미술관 삼존불 중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상은 복장이 개봉되어 조사된 바 있다. 그중 관음

보살상에서 나온 한지에 먹으로 쓴 발원문을 통

해 1383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결락

된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발원자 수를 파악하기

는 어렵지만, 대략 6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이 동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발원문은 ‘~대덕동발원문(~大德

同發願文)’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며, 

불상의 조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서원(誓願)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다

음으로 시주자의 이름을 적었으며, 마

지막으로는 제작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발원문은 전체 37행이

며, 각 행에는 대략 50자씩 글

씨가 쓰여 있다. 여타의 고려시

대 발원문과 마찬가지로 글씨의 크

기나 글자체에서 질서나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

려우며, 승려와 재가 신도들의 이름도 일정한 순

서 없이 뒤섞여 있다. 한편, 불사를 주도한 사찰

의 이름이나 불상을 봉안할 지역, 전각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 점은 1450년에 조성

된 ‘통도사 은제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에서 발

견된 발원문 형식과도 매우 비슷하다. 

발원문 첫 부분이 결락되어 법명은 알 수 없지

만, ‘~대덕과 함께 한 발원문’이란 제목이 알려주

듯이 삼존불의 발원을 주도한 이들은 스님이었

다. 득도하여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고, 중생을 이

끌어 모든 사람이 해탈할 수 있겠다는 발원의 내

용 역시 발원의 주체와 호응한다. 600여 명 정도

로 추산되는 발원자 중 절반 가까이가 법명(法

名)을 사용한 스님이라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그중에는 법명에 ‘묘(妙)’자를 쓰는 비구니 스님

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뜬다. 

재가신도 발원자 중에서 성씨를 소유한 상층

계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

롭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

계(李成桂, 1335~1408)이다. 그 외에 왕실 여성

으로 추정되는 순안옹주 이씨(順安翁主 李氏)도 

눈길을 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승려와 성씨 소

유자가 전체 발원자 중 대략 71.8%에 달하며, 나

머지 28% 정도는 하층민 혹은 노비로 이해된다. 

이 중 ‘가이 加伊’, ‘고음이古音伊’, ‘내은內隱’, ‘소

근小斤’ 등은 고려 후기에 흔히 사용되던 하층민, 

여성, 노비의 이름이었다.

이 발원문에는 발원자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이들의 구체적인 참여 내용이나 정도, 참여의 목

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비구니 스

님이나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불사에 어떻게 기

여했는지나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했을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발원문의 앞부분

에 보이듯이,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랐던 마음은 불사를 이끌

었던 스님들이나 재가 여성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00여 명의 사람들은 승속을 넘어, 성별

의 다름을 넘어,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극락

에 함께 왕생하기를 꿈꾸며 힘을 모았을 것이다. 

가로, 세로가 각각 30cm가 조금 넘는 이 작은 

종이 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 이 위에서만큼

은 승속의 구분도, 성별의 다름도,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이름이 적혀 있다. 신앙과 예경

의 대상인 불상의 몸 안에 내 바람과 이름을 적

어 넣은 발원문을 봉안하는 일은 불사에 동참한 

이들에게 분명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

서 복장에 참여하는 일은 여러 불사 중에서도 특

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고려 1383년, 은에 도금, 전체 높이 
27.0cm, 리움미술관 소장. �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은제 난간, 고려 1383년, 은에 도금, 난간 너비 44.2cm,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제공=리움미술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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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www.buddha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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